
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

 

08. 거듭 분류하기 

 

1. 차원의 통합 

① 단일 차원의 분류: 하나의 차원만으로 특징을 잡아 집합으로 묶어 놓은 것 

* 색깔에 따른 분류, 크기에 따른 분류, 모양에 따른 분류 등 

* 장점: 너무 방대하게 나열된 정보를 범주화하여 쉽고 간결하게 한다. 

* 단점: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. 구체적인 분류를 해 나갈 수 없으므로 

모호한 결론으로 도달한다. 

 

② 복합 차원의 분류: 하나 이상의 차원들이 동원되어 좀 더 세분화 된 정보를 준다. 

* 색깔과 모양의 차원, 모양과 크기에 따른 차원, 색깔과 크기의 차원 

* 장점: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며 세분화된 분류를 기초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는다. 이때는 

복합차원 안에 또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 차원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한다. 이런 방식을 위

계 분류방식이라고 한다. 

 

③ 위계분류방식: 주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집합으로 나누고 또 다시 그 집합 안에서 부분집

합들을 분류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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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렇게 되면 좀더 쉽게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. 

 

예2) 

한 학교에 학생수는 400명입니다. 그 중 절반은 남학생이고 절반은 여학생입니다. 남 여 학

생 중에 절반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절반은 걸어 다닙니다. 또 그 각각의 절반은 학교에

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

절반은 그냥 하교를 합니다. 또 그 각각의 절반은 집으로 가고 절반은 거리를 배회합니다. 

선생님들은 여학생이며 걸어서 등 하교하고 야간자율학습도 하지 않으며 거리를 배회하는 



학생을 일대일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. 5명의 교사가 몇 명씩 맡아 상담을 하면 될까요? 

 

* 이런 복잡한 조건의 문제는 하나하나 나누어 위계표를 만들어 이해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

풀어 낼 수가 있다.  

* 이렇게 되었을 때 좀더 세밀한 구성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. 

* 구성원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했으므로 세심한 진학지도를 할 수 있다. 

* 이런 방법은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문제들에 적용 가능하다. 

 

2. 차원으로 보는 언어의 분류 

① 차원에 따라 낱말 분류하기 

* 온도 차원에 관련된말- 아주 뜨거운, 미지근한, 따듯한, 서늘한, 차가운, 얼음처럼 찬, 끓

는, 미적지근한, 펄펄 끓는 

* 신체 유형의 차원과 관련 된말- 통통한, 돼지 같은, 야윈, 날씬한, 홀쭉한, 뚱뚱한, 호리

호리한, 피둥피둥한  

* 위 낱말들은 순서를 어느 정도 나열할 수 있다. 

* 이때 비슷한 말들은 서로 순서가 가깝다. 

* 모든 낱말이 이런 차원에서 순서를 갖는 것은 아니다. 

예) 예쁜, 고운, 미인인, 잘생긴, 꽃미남의, 아름다운 

 

② 동의어 

* 같은 차원에 속한다. 

* 순서대로 늘어 놓았을 때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. 

* 문장 속에서 동일한 쓰임을 가져야 한다. (문법적으로 동일한 기능) 

예)  

* 놀이 공원에서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. (작은, 꼬마)  

* 세종대왕은 훌륭한 왕이다. (위대한, 좋은)  

 

③ 반의어 

* 동일한 차원에 있다. 

* 같은 품사여야 한다. (문법적 기능)  

* 차원 중에서 가장 멀리 있고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다. 

예)  

* 숭배하다, 사랑하다, 좋아하다, 싫어하다, 미워하다, 증오하다.(차원: 좋아하는 정도) 

 

3. 논리 놀이, 차원에 열 맞추어 

<지도 관찰하기> 



① 조별로 큰 지도를 펼쳐서 관찰하게 함 

• 대륙과 바다의 이름을 알려주고 지명 찾기 놀이를 함 

② "이 나라는 무엇일까요? 수도는 서울입니다.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.”라는 

식의 문제를 내고 답을 말하게 함 

• 30문제 가량 출제 

③ 나라를 알아 맞힌 조원들에게 그 나라들이 지도의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하게 함    

④ 알아 맞힌 나라들이 어느 대륙에 속했는가에 따라 조를 나눔 

• 1조는 아시아, 2조는 아프리카, 3조는 아메리카 식으로 나눔    

⑤ 다시 차원을,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로, 화폐단위가 같은 나라로, 올림픽 개최국으로, 월

드컵 출전국으로 나눠 다양하게 놀이를 함 

 

<국기 관찰하기> 

① 국기가 그려진 책이나 카드를 관찰하도록 함 

• 국기가 그려진 책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놀이는 더 다양해 짐 

② 차원 별로 나라를 찾아보도록 함 

• 국기에 사용된 색깔이 같은 나라, 십자가 모양이 사용된 나라, 해나 달 또는 별 모양이 

들어간 나라, 도형이 사용된 나라, 동물이나 식물이 그려진 나라  

③ 복합 차원을 동원해봄 

• 국기에 십자가 모양이 사용되었으며 초록색이 들어간 나라, 도형이 사용되었으며 유럽에 

속한 나라 

 

♠ 심화 학습 

글을 쓰는 가장 기초적 단위는 단어이다. 모든 문장은 단어로 이루어진다. 따라서 단어의 

의미나 쓰임을 정확히 모르면 바른 글을 쓸 수가 없다. 또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는데, 

이것은 논술문 작성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. 문장은 완결된 사고를 표현하는 기초 단위

이기 때문이다. 

요즘 ㉠인정받고 있는 유전자 공학은 그 연구 결과가 사회에 끼칠 엄청난 ㉡효용 

때문에 연구의 자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㉢흥미가 ㉣고조되고 있다. 미국의 한 

유전 공학자는 “유전 공학의 연구 결과로 생태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.”고 

지적하고 양심에 위배되는 연구는 할 수 없다며, 미 국립 위생 연구소로부터 받은 

연구비를 ㉤거부하겠다고 밝혔다. 이는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

갈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.  

 

위의 인용문은 ‘과학자의 연구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’ 문제를 다룬 글의 서론 부분이다. 

㉠~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다. 

 



㉠ ‘인정받고’ → ‘각광받고’(각광받다: 사회의 주목을 끌다) 

㉡ ‘효용’ → ‘영향’ 

㉢ ‘흥미가’ → ‘관심이’ 

㉣ ‘고조되고’ → ‘높아지고’(고조: 감정이나 힘이 가장 세차게 일어난 고비) 

㉤ ‘거부하겠다고’ → ‘반납하겠다고’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 

비슷한 의미로 쓰인 듯 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. 

그래서 논술문 작성의 기초는 단어의 정확한 사용에서 시작된다. 

 

♠ 보충 학습 

<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달력 만들기> 

① 달력을 가지고 관찰하게 함 

② 질문을 하면서 달력에 숨은 비밀들을 알게 함 

③ 공휴일, 국경일, 국가기념일 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절기라는 것도 찾아보게 함 

④ 1년은 24절기로 나뉘는데 또 24절기는 계절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

⑤ 나만의 기준을 정해 절기를 나눠보도록 함 

• 나만의 기준으로 국경일과 공휴일을 만들어 보고 6일씩 묶어 일주일을 만들어도 좋음  

• 물론 정답은 없으나 왜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

이들과 나누게 함 


